
엄마
단편 드라마



목차

스태프

캐릭터

시놉시스

작품소개

줄거리



스태프

연출 조연출 촬영 편집 음향 조명

서
상
락

김
가
람

김
혜
진

이
유
진

강
정
원

이
진
환



작품소개
제작 형식: 드라마

주제 : 단 한 번의 무관심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는다.

기획의도 : 주변의 많은 가정에서도 벌어질 만한 사연을 소개하고자 한다. “편부, 편모” 가정에서
의 자식 사랑에 대한 고충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려 한다.



캐릭터
구문숙 (엄마)
나이 : 56세
특징 : 자신의 몸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, 두 아들을 키우기
위해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한다.
두 아들에게 아프다는 것을 숨기며,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려고
노력한다.
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악화되는 것을 느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
음을 깨닫는다.
자신이 떠나고 남게 될 두 아들을 위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
려고 노력하며 마지막을 준비한다.



캐릭터
서진호 (형)
나이 : 22세
특징 : 엄마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속이 깊은 착한 아들이다.
진호는 집에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,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
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.
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신에게 생기고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만
철이 없는 동생을 보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
하려고 한다.



캐릭터
서진수 (동생)
나이 : 18세
특징 : 매사 비딱하고 철이 없다.
가난한 집을 싫어하며 집안일에는 무관심하다.
오로지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며, 가정 형편에 맞
지 않은 말만 한다.
나중엔 무관심했던 자신의 말과 행동을 후회한다.



줄거리
진수네 가족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두 아들을 키웠다. 어머니는 두 아들이 행복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
자신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다.

진수는 가난이 싫어 엄마에게 못할 말을 하고 진호는 진수 행동을 보고 화를 낸다.

어느 날 진호는 엄마의 병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는다. 엄마는 진호에게 자신의 병을 숨겨 달라고 부탁한다.

진호는 진수에게 엄마의 병을 얘기하려 하지만, 말을 하지 못하고 결국 진수는 아무 준비 없이 엄마의 죽음을 맞
이하게 된다.

마지막으로 남긴 엄마의 편지를 본 진수와 진호는 후회한다.



시놉시스
“영원히 후회할지 모르는 당신에게”

오래된 집.

엄마와 형, 그리고 진수 세 모자가 살고 있다. 엄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폐지 정리를 한다. 그런 엄마의 모습
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진수는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고, 점점 더 엄마를 미워한다. 진호는 폐지 정리 하는 엄
마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한다. 엄마는 매일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김밥을 사온다. 진수는 매번 같은 김밥
을 먹는 것이 지겨워 짜증을 낸다. 진호는 동생 진수의 철없는 모습을 보며 화를 내고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고개를
푹 숙인다. 엄마는 두 아들을 위해 통닭을 사오고, 세 모자는 행복한 저녁을 보낸다. 그 날 저녁, 진호는 속이 좋지
않아 소화제를 찾기 위해 안방 서랍을 열어 약을 찾던 중 못 보던 약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, 궁금함 에 그 약
이름을 검색하게 된다.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된다.



시놉시스
아무것도 모르는 진수는 곧 다가올 자신의 생일과 받게 될 선물을 생각하며 엄마와 형에게 받고 싶었던 선물 얘
기를 하고 진호는 진수에게 화를 내며 철 좀 들으라고 한다. 엄마는 약 봉투를 보는데 마지막 약이 있었고, 엄마는
달력을 보며 진수의 생일날 진수가 좋아할 모습을 생각 하며 웃는다. 생일 날 당일, 세 모자는 선물을 주고 받으
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. 철 없는 진수는 그저 즐겁기만 하다. 그 날 저녁 이후 엄마의 병이 악화되기 시작했고, 
시간이 없음을 느끼며 진수에게 전화를 걸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와 즐겁게 논다. 그렇게 진수 없이 진
호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한다.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도착한 진수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죽어 있는
엄마의 모습과 엄마를 안은 채 울고있는 진호의 모습을 보고,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있다 이내 깨닫고 엄마를
흔들며 깨워보지만 미동이 없다. 그 날 진수가 마지막으로 본 엄마의 모습이었다.

다시 되돌릴 수 없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작된다…


